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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경력(?) 대략 15년

● LG전자 인턴

● 전산학과 대학원

● 창업 (습관형성 SNS)

● 모바일 인디게임

● 모바일 광고

● 코딩 교육

● 금융 & 소상공인

● AI 미디어 번역

2025년~: 커리어 확장

● 코치 & 교육자 & 컨설턴트

● AX 컨설턴트

● AI Product Engineer

많은 학습과 도전과 실험 예정!

개인 / 기업



Q. (원티드 담당자께 질문) 제 세션을 어떤 사람들이 듣게 될까요?

듣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시나요?

A. AI의 발전으로 직무 생존을 걱정하는 개발자,

특히 5년차 이하 주니어들에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자신감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AI가 인간을 다 

대체해버리는 거 아니야?"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feb/02/chatgpt-100-million-users-open-ai-fastest-growing-app

2022.11.30: ChatGPT 첫 릴리즈

2023.02.03: "ChatGPT가 

2개월만에 1억 사용자를 돌파"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feb/02/chatgpt-100-million-users-open-ai-fastest-growing-app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feb/02/chatgpt-100-million-users-open-ai-fastest-growing-app

2022.11.30: ChatGPT 첫 릴리즈

2023.02.03: "ChatGPT가 

2개월만에 1억 사용자를 돌파"

"당신을 대체할 무언가는 

AI 자체가 아닌 AI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feb/02/chatgpt-100-million-users-open-ai-fastest-growing-app


ChatGPT 첫 릴리즈 이후 대략 3년간

노동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좀 찾아봤습니다.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5785277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ITX3SKH

수시로 들려오는 해고 

뉴스들을 보면 AI로 

인한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는 걸로 보임

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it/5785277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ITX3SKH


https://x.com/infraa_/status/1973362080209383734

ChatGPT 릴리즈 이후 

신규채용은 줄어드는 

동시에 S&P 500은 

고공행진 중이라는 트윗이 

크게 바이럴되기도 했음

그러나…
참고로 위 Job Opening 통계의 

원 출처는 미국 노동통계국

https://x.com/infraa_/status/1973362080209383734
https://fred.stlouisfed.org/series/JTSJOL


https://layoffs.fyi/ https://www.trueup.io/layoffs

실제로는 코로나 때 이율 낮아지고 돈 풀려서 많이 뽑았다가 경제 

어려워지니까 (특정 기업에서) 많이 해고했을 뿐

오히려 기술기업에서는 ChatGPT 이후 지난 3년간 조금씩 

신규채용이 늘고 있음

https://layoffs.fyi/
https://www.trueup.io/layoffs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evaluating-impact-ai-labor
-market-current-state-affairs 2025년 10월 연구자료

Q. AI가 직업 구성 분포(전체 노동자 중 개발자가 몇%, 

사무직은 몇%, …)를 크게 바꾸고 있나? 즉, AI로 인해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나?

A. 아님. 컴퓨터/인터넷 도입 초기와 딱히 변화 폭 유사. 

그 변화도 ChatGPT 출시(2022년 11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 AI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Q. 실업 기간이 긴 사람들의 AI 노출도(특정 업무의 수행 

시간을 AI로 최소 50% 이상 단축할 수 있음)가 특별히 

높았나? 즉, AI로 인해 실업하는 사람이 늘고 있나?

A. 아님. 실업 기간에 관계없이 AI 노출도가 25-35% 

수준으로 비슷함. AI로 인한 실업 증가 증거는 아직 없음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evaluating-impact-ai-labor-market-current-state-affairs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evaluating-impact-ai-labor-market-current-state-affairs


https://ianpark.vc/p/itstheeconomystupid https://www.apple-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85

AI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름

- 지나친 호들갑에 현혹되지 말되, 이 변화의 

흐름에는 잘 올라타보자

- 'AI 잘 쓰는 개발자'의 가치는 지금도 높고 

향후 몇년간 더 커질 거라고 봄

https://ianpark.vc/p/itstheeconomystupid
https://www.apple-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85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evaluating-impact-ai-labor-
market-current-state-affairs

https://futurism.com/artificial-intelligence/yale-study-ai-job-impact

(여담) 한국발 뉴스기사에는 원출처가 

안나와있는 일이 참 많은데 조금만 검색해봐도 

원문과 더 좋은 분석 기사가 잘 나옴. AI와 

함께 읽어보면 재미있음. 쉽게 현혹당하지 않고 

생각의 힘을 기르는 습관이기도 함

관심있으신 분은 딥 리서치 링크 참조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evaluating-impact-ai-labor-market-current-state-affairs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evaluating-impact-ai-labor-market-current-state-affairs
https://futurism.com/artificial-intelligence/yale-study-ai-job-impact
https://claude.ai/public/artifacts/8a8f17b6-4f0e-4fc7-8175-5a1a95b20962


● 모든 이야기는 2025년 10월 중순 기준

○ 하루살이 신세. 그제 얻은 인사이트를 어제 실험해보고 오늘 떠들고 있음

○ 오늘 하는 이야기의 유통기한도 길어야 3개월

● 'AI 전문가', '바이브 코딩 전문가' 아님. 사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님

○ 에이전트, RAG, MCP, 대규모 트래픽, 백엔드, 인프라… 모르는 것 너무 많습니다

● 글쓰기 & 공부 좋아하고, '바이브 코딩' 트렌드를 조금 일찍 접해 

운좋게 이름을 조금 얻었고, 경험과 고민을 조금 누적했을 따름

● 제 이야기에 섞여있을 환각을 최대한 의심하며 들어주시길

○ 의심과 호기심은 AI 시대의 최대 덕목!

🙏 Disclaimer



📜 오늘의 순서

1. AI의 미래와 개발자의 미래

2. 이 AI 시대에 나는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3.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 주니어들에게 권하는 마음가짐

4. 마무리 및 Q&A



1부
AI의 미래와

개발자의 미래



대략 2024년까지만 해도

코딩에서의 AI 역할 

= 코드 자동완성 도우미



🧞 내가 경험한 자동완성 도우미

● ~ 2010년대 후반: VSCode IntelliSense

● 2019년~: TabNine - 최초의 'AI' 도우미 표방

● 2022년~: GitHub Copilot

● 2023년~: ChatGPT + Copilot Chat

● 2024년~: Cursor Tab

https://code.visualstudio.com/docs/editing/intellisense
https://www.tabnine.com/
https://code.visualstudio.com/docs/copilot/overview
https://cursor.com/


🧞 내가 경험한 자동완성 도우미 (제대로 안써본 거 

많음)

2025년: 온 세상이 코딩 에이전트다

0-to-1 프로토타이핑AI-Native IDE

Background Agent

AI-Native CLI
● Cursor

● WindSurf

● Cline

● Roo Code

● Kiro

● Trae

● Augment Code

● Zed

● VSCode

● Claude Code

● Codex CLI

● Gemini CLI

● Qwen Code

● Grok CLI (비공식)

● Cursor CLI

● Canva CLI

● Lovable

● v0

● Replit

● Firebase Studio

● Bolt

● Tempo

● Emergent

● Figma Make

● Fusion

● Codex BA

● Google Jules

● Claude Code BA

● Cursor BA

● Copilot BA

LLM Canvas
● Gemini Canvas

● ChatGPT Canvas

● Claude Artifact

● Grok Canvas



🧞 어디까지가 '자동완성'인가?

자동완성으로 AI가 만들어내는 코드의 양이 현저히 많아짐

이제는 0-to-1(그린필드) 도 되고

● 필요한 앱을 기획해서 AI와 함께 구현

● 채팅하며 생각난 앱 그 자리에서 제작

1-to-N(브라운필드) 도 됨

● 기존 코드에서 채팅으로 "여기 고쳐줘"

● 깃헙 이슈만 던지고 "해결해"

기존에는 이정도였는데

● 언어 엔진 및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목록에서 선택

● 탭 쳐서 받은 코드 스니펫 승인



그런데 애초에 '코딩'이라는 게 뭐지?
옛날에는 펀치카드 뚫는 것도 코딩, 기계어 작성도 코딩이었음

https://en.wikipedia.org/wiki/Punched_card https://en.wikipedia.org/wiki/Machine_code

https://en.wikipedia.org/wiki/Punched_card
https://en.wikipedia.org/wiki/Machine_code


AI로 인해 모든 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무엇으로 코딩하느냐가 달라졌을 뿐

"개발자는 (코딩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본질은 같다

천공 카드로 코딩

기계어로 코딩

어셈블리로 코딩 (wasm…?)

C로 코딩

Java로 코딩

Javascript로 코딩

Typescript로 코딩

자연어로 코딩 ← 지금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은 2개월 전 발표자료 참고 →

https://www.stdy.blog/how-to-use-ai-for-developers-who-want-to-develop-everyday/


https://wiki.g15e.com/pages/Specification%20written%20in%20natural%20language

물론 자연어가 워낙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직 '자연어 코딩'에 한계가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음

https://wiki.g15e.com/pages/Specification%20written%20in%20natural%20language


그래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해야 할 흐름은

'검증 가능한 영역'에 있는 문제는 

결국 (강화학습으로) AI가 풀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고방식

그리고 '검증 가능한 문제'로 대표적인 게 코딩 영역이라는 것

→ '코딩'의 민주화 + 교양학문화

(Easy to Learn, Hard to Master)



- 발견: 유의미한 문제를 어떻게 떠올릴까?

- 위임: 문제를 풀기에 적절한 정보, 권한, 도구를 어떻게 쥐어줄까?

- 감독: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조정할까?

- 완료: 나머지 20%는 어떻게 마무리할까?

- 영향: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전파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까?

(AI가 발전할수록 중간 부분은 덜 중요해지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

'문제'를 잘 가져오기만 한다면 80%는 AI가 풀어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앞으로 개발자로서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면 좋을까?

1. E2E 프로덕 엔지니어: π자형 인재

2.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 엔지니어: 큰 그림 & 깊이 깊이

3. FDE / AX 컨설턴트: 1선에서 변화 만들기

4. UI/UX 디자이너: AI 시대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고민하기

5. AI 및 개발 교육자: 교양학문으로서의 'AI 코딩'을 대중에 전파하기



- 발견: 유의미한 문제를 어떻게 떠올릴까?

- 위임: 문제를 풀기에 적절한 정보, 권한, 도구를 어떻게 쥐어줄까?

- 감독: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조정할까?

- 완료: 나머지 20%는 어떻게 마무리할까?

- 영향: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전파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까?

도메인과 도메인을 연결해서 nich하지만 유의미한 문제를 찾고

처음부터 끝까지 (AI와 함께) 혼자 다 풀어버릴 수 있는 사람

💼 AI 시대의 개발자 커리어 패스

1. E2E 프로덕 엔지니어: π자형 인재



위임, 감독, 완료 하나하나가 소프트웨어화/서비스화/기업화될 수 있음

큰 문제는 정해진 상태에서 세부 문제를 하나하나 잘 설계해서 풀 수 있는 사람

- 발견: 유의미한 문제를 어떻게 떠올릴까?

- 위임: 문제를 풀기에 적절한 정보, 권한, 도구를 어떻게 쥐어줄까?

- 감독: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조정할까?

- 완료: 나머지 20%는 어떻게 마무리할까?

- 영향: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전파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까?

💼 AI 시대의 개발자 커리어 패스

2.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 엔지니어: 큰 그림 & 깊이 깊이



FDE(Forward Deployed Engineer): 팔란티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직무

개별 기업에 파견나가 AI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해결하고, 스스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계발

https://newsletter.pragmaticengineer.com/p/forward-deployed-engineers

- 발견: 유의미한 문제를 어떻게 떠올릴까?

- 위임: 문제를 풀기에 적절한 정보, 권한, 도구를 어떻게 쥐어줄까?

- 감독: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준으로 개입하고 조정할까?

- 완료: 나머지 20%는 어떻게 마무리할까?

- 영향: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전파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까?

💼 AI 시대의 개발자 커리어 패스

3. FDE / AX 컨설턴트: 1선에서 변화 만들기 ← 제가 코르카에서 하고 있는 일

https://newsletter.pragmaticengineer.com/p/forward-deployed-engineers


https://wiki.g15e.com/pages/Premature%20death%20of%20UI%20design

● AI가 프론트엔드 개발과 UI 디자인의 종말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인터페이스 설계는 너무너무 중요함

● 현재 AI를 활용하는 주된 인터페이스가 챗봇, 노드 연결, CLI 

3종류인데, 이게 인간에게든 AI에게든 최선은 아닐 거라고 

생각 (JIT UI…? 🤔)

● 아직 정답은 없지만 개발할 때 인간뿐 아니라 AI도 아주 

중요한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확실함. llms.txt,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docs, a11y 등 챙길 게 많음

💼 AI 시대의 개발자 커리어 패스

4. UI/UX 디자이너: AI 시대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고민하기

https://wiki.g15e.com/pages/Premature%20death%20of%20UI%20design


https://www.youtube.com/watch?v=myNgSPXish4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노정석/최승준님의 최신 

팟캐스트 추천 👉

💼 AI 시대의 개발자 커리어 패스

4. UI/UX 디자이너: AI 시대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 고민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myNgSPXish4


● 모든 음악 전공자가 콩쿨을 수상해서 프로 연주자가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음

● '개발'이 교양학문화되는 이 시기에 교육자가 유의미하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음

● 여전히 80% 이상의 사람들은 개발은커녕 AI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

○ 가장 성공한 AI 제품인 ChatGPT조차 주간 활성 사용자 8억명에 불과 (세계 인구의 10%)

💼 AI 시대의 개발자 커리어 패스

5. AI 및 개발 교육자: 교양학문으로서의 'AI 코딩'을 대중에 전파하기



2부
이 AI 시대에 

나는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날마다 생각, 실험, 대화하는 화두

어떻게 하면 10x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음… 이건 1x 사고방식이야.

이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방이 1x일 뿐이겠다.

어떻게 다르게 하지?

저사람은 대략 5x로 일을 하는 느낌이군.

오, 이 팀은 10x가 될 수 있겠는데?



요즘 날마다 생각, 실험, 대화하는 화두

어떻게 하면 10x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10x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분을 10x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팀을 10x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조직을 10x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10x로 만들 수 있을까?



요즘 날마다 생각, 실험, 대화하는 화두

어떻게 하면 10x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기존에 하던 작업을 1/10의 시간에 한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는

훨씬 더 잘 하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발견과 시도를 충분히 못했을 뿐이다.



작업 결과물을 어떻게 

더 낫게 할까?

작업 과정을 어떻게 더 

쉽고 깔끔하게 할까?

작업 자체를 어떻게 덜 

지루하고 더 재밌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는

훨씬 더 잘 하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발견과 시도를 충분히 못했을 뿐이다.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 코르카 입사 전 구독했던 AI 서비스들을 Flex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

● 2개월간 구독했던 툴도 너무 많은데, 각각 적으려니 

항목이 너무 많고 귀찮음

→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 난 Flex는 처음인데…
● 1차 시도: 잠깐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템플릿/복제 같은 

기능이 없어 보임 (소요시간 1분)

https://flex.team/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2차 시도: 나보다 Flex를 더 잘 알만한 사람

(= 나를 Flex에 온보딩해준 인사팀 동료)에게 

물어봄 (소요시간 1분)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동료에게 즉답이 오지 않아) 3차 시도

● 요즘 웬만한 SaaS에는 

도움요청/피드백 전달을 위한 

창구가 존재하고, 대개 AI 기능이 

붙어있음 (= 즉답한다)

● Flex도 AI Support가 있었음

● 문의 결과: '그런 기능 없음'

(소요시간 1분)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4차 시도: (의심) 그런데 내가 

'개인경비 청구'라고 한 말을 AI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 맞을까?

워크플로우는 복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개인경비 청구도 

코르카에서는 워크플로우임

→ 출처 문서 읽기 (소요시간 3분)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출처 읽어보니 일단 Flex에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고, '필드'는 복제되지만 

'값은 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그래서 5차 시도: AI에게 재문의해서 내 

이해가 맞는지 확인 (소요시간 2분)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6차 시도: 자동화 스크립트 제작 가능성 탐색

● '요소 검사'로 HTML 구조 파악, 임시 ID 부여하여 값 조작 등

● 권한 문제, 브라우저 조작 문제 등 까다로운 게 있고, '파일 

첨부'가 필요해서 100% 자동화는 안되더라도 내 일을 

어느정도는 덜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음

● 슬슬 바이브 코딩 해볼까 하다가… (여기까지 소요시간 5분)

● 🤔 이거 정말 하나하나 보내야 하나? 내가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였지? 개인 경비를 어떻게든 돌려받는 거 아닌가?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7차 시도: 각 서비스 청구서 기록을 

(청구하려고 이메일 온 거 따로 

그룹핑해뒀던 것들) 캡처해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Flex로 청구

승인 안되면 그때 가서 자동화 다시 

고민하자 → 근데 그냥 승인됨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이 과정에서 내가 얻은 것들

지식: 2025년 9월 시점에는, 'Flex 워크플로우 문서 작성'이라는 작업 내에 

존재하는 '동일 값 복사' 라는 반복행위를 줄일 방법이 Flex 내부 기능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문의 넣었으니까 나중에는 생길 수도 있다)

기술: 다음에 Flex에서, 또는 다른 유사 서비스에 대한 자동화 스크립트를 짜게 

된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감을 조금 잡았다

태도: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확신 수준이 또 

한번 올랐다



모든 작업에는 더 잘 하는 방법이 있다
사례: 개인경비 청구

반전: 사실 내부 기능이 있었음
코르카 내부 특강 후 한 분이 

알려주심. "되는데요?" (다른 분은 

아무도 몰랐음)

즉 AI의 환각에 또 걸려들었던 것 

물론 몰랐어서 오히려 잘 된 

케이스 😄



작업 결과물을 어떻게 

더 낫게 할까?

작업 과정을 어떻게 더 

쉽고 깔끔하게 할까?

작업 자체를 어떻게 덜 

지루하고 더 재밌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는

훨씬 더 잘 하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발견과 시도를 충분히 못했을 뿐이다.

🤔 여기에 AI를 접목한다면…?



● 인간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AI도/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

● 내 작업을 대신하든, 내 작업을 도와주든 AI에게 도움받을 건 얼마든지 있다

● 이미 AI는 충분히 잘 하는데 내가 충분히 잘 못 쓰고있을 뿐이다

→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는

AI의 도움을 받아 훨씬 더 잘 하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발견과 시도를 충분히 못했을 뿐이다.



● 내가 일상적으로 어떤 반복 작업을 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발견하기

● 내 작업의 단계를 분석/분해해서 어디를 조금만 개선해도 확 편해질지 찾기

● 그 단계를 다시 쪼개서 어디를 어떻게 개선할지 설계하기 (인간 / AI / 코드 협업)

● AI와 함께 세부 단계를 구현/테스트/수정하기 + 반복

● 또는, 아예 전체를 잘 가이드해서 브라우저/컴퓨터-유즈 에이전트에게 맡기기

"내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는

AI의 도움을 받아 훨씬 더 잘 하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발견과 시도를 충분히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까?



요즘 날마다 생각, 실험, 대화하는 화두

어떻게 하면 10x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기존에 하던 작업을 1/10의 시간에 한다

이걸로 충분한가? 아낀 시간에는 뭘 하지?



요즘 날마다 생각, 실험, 대화하는 화두

어떻게 하면 10x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기존에 하던 작업을 1/10의 시간에 한다

이걸로 충분한가? 아낀 시간에는 뭘 하지?

🤔 비슷한 작업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작업을 계속 찾을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 정말 만족스러울까?



요즘 날마다 생각, 실험, 대화하는 화두

어떻게 하면 10x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기존에 하던 작업을 1/10의 시간에 한다

이걸로 충분한가? 아낀 시간에는 뭘 하지?

🤔 비슷한 작업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작업을 계속 찾을 수 있을까? 이것만으로 정말 만족스러울까?

👊 10x, 100x 임팩트가 날 만한 새로운 일을 꾸준히 시도한다

핵심은 시스템화, 추상화, 패턴화



(1x) 내가 매번 직접 

교육하는 대신

(10x) 교육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해보자

👊 시도 1: AX 가속화 컨설팅



👊 시도 2: Ghost-to-Obsidian 프로젝트

https://www.stdy.blog/bulding-personal-llms-txt/

(1x) 매번 컨텍스트를 

일일이 입력하는 대신 

(10x) 컨텍스트를 더 

쉽게, 더 잘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https://www.stdy.blog/bulding-personal-llms-txt/


👊 시도 3: 무지를 10x 학습 기회로 

바꾸기

https://www.stdy.blog/how-to-create-10x-learning-opportunity-from-any-ignorance/

(1x) 단축키 하나를 새로 배우는 대신

(10x) 내가 주로 어떤 단축키를 

모르는지, 그걸 왜 몰랐는지 탐구한다. 

즉 내 '무지의 패턴'을 발견하고, 

'패턴을 발견하는 패턴'을 발견한다

https://www.stdy.blog/how-to-create-10x-learning-opportunity-from-any-ignorance/


👊 시도 4: Package7 프로젝트

(1x) SDK, API를 직접 찾아 코딩해서 

연동하는 대신

(10x) 어떤 SDK든 프롬프트로 

연동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만들자

(100x) 이 프롬프트들을 구현하고, 

검증하는 전체 과정을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로 설계하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설계에 대해서는 후술)



3부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 

주니어들에게 권하는 

마음가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

FOMO 이겨내기

(Fear Of Missing Out)



😱 지금 당장 안 따라가면 큰일나!

https://x.com/jogumanstudio/status/1967513735498461574

- 사실 정말로 당장 안 했을 때 큰일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음

- 늦게 출발할수록 어쩌면 더 고효율로 따라갈 

수 있음

- 다만 따라가는 사이에 있는 그 잠깐의 

갭으로 인한 비즈니스 가치는 놓치게 될 수 

있음은 분명히 인지하는 게 좋음

https://x.com/jogumanstudio/status/1967513735498461574


https://www.threads.com/@choi.openai/post/DKE
n2j2vdMB?xmt=AQF0gJO2ZhN7iNvMRw3mUMr0
-eNwn00wIaBXi6V3zfBS8Q

호들갑이 많지만 항상 반반의 마음을 가지자

→ 신기하다, 하지만 별것 아니니 나도 할 수 있다

https://www.threads.com/@itsshibaai/post/DKIjFH
0PiQZ?xmt=AQF0HZpIWqZGIWiSI-LonOI7xDA_
ERGQ0lv29FQ5mJcD9g

https://www.threads.com/@choi.openai/post/DKEn2j2vdMB?xmt=AQF0gJO2ZhN7iNvMRw3mUMr0-eNwn00wIaBXi6V3zfBS8Q
https://www.threads.com/@choi.openai/post/DKEn2j2vdMB?xmt=AQF0gJO2ZhN7iNvMRw3mUMr0-eNwn00wIaBXi6V3zfBS8Q
https://www.threads.com/@choi.openai/post/DKEn2j2vdMB?xmt=AQF0gJO2ZhN7iNvMRw3mUMr0-eNwn00wIaBXi6V3zfBS8Q
https://www.threads.com/@itsshibaai/post/DKIjFH0PiQZ?xmt=AQF0HZpIWqZGIWiSI-LonOI7xDA_ERGQ0lv29FQ5mJcD9g
https://www.threads.com/@itsshibaai/post/DKIjFH0PiQZ?xmt=AQF0HZpIWqZGIWiSI-LonOI7xDA_ERGQ0lv29FQ5mJcD9g
https://www.threads.com/@itsshibaai/post/DKIjFH0PiQZ?xmt=AQF0HZpIWqZGIWiSI-LonOI7xDA_ERGQ0lv29FQ5mJcD9g


지금부터 '라고 할 때 할걸'을 위해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최근 인상깊게 읽었던 글: 

Boundary Intelligence

by Tiago Forte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 AI 시대에 어떤 지능이 중요할까?

● 지능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왔음

○ 인간에게 무엇이 유의미한가? 무엇이 어려운가(비싼가)?

●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능 = '강한 기억력' (storage)

●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특정한 사실을 

기억하고, 세부사항을 떠올리는 능력이 곧 강한 지능의 증거였음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 책이 보편화되면서부터는 단순한 기억력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

● 문서화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짐

○ 여러 문서에서 정보를 조합해 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포함

● 디지털 시대에서 이 흐름은 계속 강화됨

○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좋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가? 

● Storage 비용은 싸졌지만 Computation은 여전히 비싼 상태

🧠 AI 시대에 어떤 지능이 중요할까?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 AI 시대가 오면서, AI가 대용량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보편적 인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됨

○ Storage도 싸고 Computation도 싸짐

● 인간지능이 유의미해지기 위해 또다른 정의가 필요해진 시점

→ Boundary Intelligence

● 적절한 데이터를 적절한 위치 및 시점에 불러올 수 있는 능력 

🧠 AI 시대에 어떤 지능이 중요할까?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Internal Intelligence vs Boundary Intelligence

● 잘 읽기보다 무엇을 읽을지 선택하기가 더 중요해짐

● 토론 잘하기보다 언제 누구에게 이야기할지 결정하기가 더 중요해짐

● 생각 잘하기보다 현명하게 주의집중하기가 더 중요해짐

● 개인 생산성 키우기보다 전문가 팀을 조율하는 능력 키우기가 더 중요해짐

좌측은 점점 더(또는 이미?) AI가 더 잘 하니 인간은 우측에 더 집중해야 함

→ 이렇게 하기 위해 (FOMO 이겨내기 외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 AI 시대에 어떤 지능이 중요할까?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https://fortelabs.com/blog/boundary-intelligence-why-what-you-can-access-matters-more-than-what-you-know/


AI 시대의 최대 덕목:

(건강한) 의심과 호기심
AI가 한 말도, 사람이 한 말도 한번쯤 검증해보기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딥 리서치 돌려보기

계속 질문하기: 이거 더 낫게 할 방법 없나? 

이거 나보다 더 잘 하는 사람 누구지?



👥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사람으로부터 나옴

고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 그 사람에게 교육 전문성이 없다면 내가 유도해야 함 (from 김창준)

● "어떤 신호로부터 그 패턴을 인식하셨나요?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 "저는 문제가 A라고 봐서 B를 했고, 결과가 C일줄 알았는데 D가 됐어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A 상황에서 B하면 어떤 일이 왜 벌어질까요? C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 "제가 이거 연습하면서 / 이 교육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요?"

모두 AI에게 써도 좋은 방법들입니다!



https://www.stdy.blog/what-is-happening-inside-experts-brain/

👥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는 사람으로부터 

나옴고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 그 사람의 지식/기술/경험뿐 아니라 그걸 만드는 방법 자체를 배워야 함

모두 AI에게 써도 좋은 방법들입니다!

https://www.stdy.blog/what-is-happening-inside-experts-brain/


👥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곧 100x 기회

● 올해 우연한 기회로 새로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며 교류하고 있는 분들이 

10명 넘음. 그분들께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자극 받고 있음

● 강규영님: 너무 멋진 글 쓰신 거 보고 반해서 연락 → 식사 → 다른 분들과도 

함께 보고 싶어서 그룹대화방 만듦 → 매주 페어작업 중

● 최수민(커서맛피아)님: Vooster 개발하시는 과정이 흥미로워보여서 연락 → 

식사 → 자주 만남 → 매주 페어작업 중

●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어렵더라도…

https://wiki.g15e.com/pages/Knowledge%20work%20in%20the%20AI%20era
https://www.vooster.ai/


📧 그냥 연락만 해봐도 이미 상위 1%

● 지금까지 수천명 앞에서 발표, 교육해봤고 그중 많은 곳에서 편하게 메일 

보내라고 했으나 실제로 이메일 보내는 사람은 극소수. 기억상 20명 미만

● 정중하고 진정성 있게 질문하고 요청하면 (애초에 이런 사람이 극소수라서) 

높은 확률로 긍정적 응답이 온다

● 거절당하거나 답이 오지 않아도 전혀 손해가 없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정리되기 때문

●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해보세요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마음가짐' 얘기만 했는데

집중해서 훈련할 만한 기술을 하나 꼽는다면?

→ Designing Agentic Workflow

현 시점 개발자에게(또는 누구에게나) 

가장 가치있는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



새 AI 모델과 에이전트 홍보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종류의 문구

"우리 아이는 오랫동안 혼자 놀아요"

에이전트의 정의?

"An LLM agent runs tools in a loop to achieve a goal"

→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하며 오랫동안 동작하는 존재

https://blog.replit.com/introducing-agent-3-our-most-autonomous-agent-yet https://www.anthropic.com/news/claude-sonnet-4-5

https://simonwillison.net/2025/Sep/18/agents/
https://blog.replit.com/introducing-agent-3-our-most-autonomous-agent-yet
https://www.anthropic.com/news/claude-sonnet-4-5


METR 벤치마크: (인간 작업 시간 기준) AI가 얼마나 긴 작업을 일정 비율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 GPT-5는 50% 성공률로 2시간 17분짜리 작업, 80% 성공률로 26분짜리 작업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이 작업 시간이 약 7개월마다 2배씩 늘고 있음 (2025년 3월 Sonnet 3.7은 50%로 54분짜리 작업)

→ 이미 AI는 충분히 발전했는데, 우리가 역량이 딸려서 길게 작업을 못 시키고 있다

https://metr.org/blog/2025-03-19-measuring-ai-ability-to-complete-long-tasks/

https://metr.org/blog/2025-03-19-measuring-ai-ability-to-complete-long-tasks/


Agentic Workflow 설계를 연습하자
언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설계해야 할까?

→ 명확한 성공 기준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시킬 수 있는 작업. 

(디버깅, 성능 최적화, 의존성 업데이트 등)

이런 작업을 어떻게 떠올릴까?

→ 내가 직접 하기 귀찮은 일을 메타인지한다

이런 작업을 어떻게 시킬까?

→ 내가 직접 할 때 어떤 도구를 조합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내가 잘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준다 (CLI 도구 + 자동화 테스트 등)

→ 꼭 필요한 수준의 권한만 주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Docker, 리모트 서버 등)

https://simonwillison.net/2025/Sep/30/designing-agentic-loops/

https://simonwillison.net/2025/Sep/30/designing-agentic-loops/


Agentic Workflow 설계 사례: Package7

👊 시도 4: Package7 - 어떤 SDK든 

프롬프트로 연동할 수 있게 하자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검증하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2가지 long-running task 설계를 LLM 

딥 리서치로 수행. 이 딥 리서치 자체도 

long-running task. (클로드 기준 1시간+)

현재 설계한대로 실험해보는 중. 어느정도 성과 

나오면 오픈소스로 공개 예정



Agentic Workflow 설계를 위한 추천 자료들

https://github.com/humanlayer/advanced-context-engineering-for-codi
ng-agents/blob/main/ace-fca.md

https://www.youtube.com/watch?v=Og0mtAbDrDY

https://github.com/humanlayer/advanced-context-engineering-for-coding-agents/blob/main/ace-fca.md
https://github.com/humanlayer/advanced-context-engineering-for-coding-agents/blob/main/ace-fca.md
https://www.youtube.com/watch?v=Og0mtAbDrDY


의도적으로 개발 방식을 '코드'보다는 

'프롬프트'를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 코드 리뷰보다 프롬프트 리뷰

● 페어 코딩보다 페어 프롬프팅

● 코드 커밋보다 프롬프트 커밋

좌측도 중요하지만 우측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추천 자료들 👉

One More Thing: 기-승-전-프롬프트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xWmcBbS
CKgQfN1WOdvG-_uF9AeQwWIm7TdNArQyAMII

https://www.stdy.blog/adding-i18n-robustness-to-l
egacy-projects-with-ai/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xWmcBbSCKgQfN1WOdvG-_uF9AeQwWIm7TdNArQyAMII
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xWmcBbSCKgQfN1WOdvG-_uF9AeQwWIm7TdNArQyAMII
https://www.stdy.blog/adding-i18n-robustness-to-legacy-projects-with-ai/
https://www.stdy.blog/adding-i18n-robustness-to-legacy-projects-with-ai/


4부
마무리 및 Q&A



Q. 제 세션을 어떤 사람들이 듣게 될까요?

듣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시나요?

A. AI의 발전으로 직무 생존을 걱정하는 개발자,

특히 5년차 이하 주니어들에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자신감이 생기면 좋겠다



● AI가 (아직) 인간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뭔가 큰 게 오고 있는 건 맞다

● FOMO를 이겨내자. 별거 아니다. '라고 할 때 하면' 된다

● Boundary Intelligence에, 일단 How보다는 What과 Why에 집중하자

● 기존에 하던 작업을 1/10의 시간에 하기 위해 노력하고, AI와 Agent를 이용해 

10x 이상의 임팩트가 날 만한 새로운 일을 꾸준히 찾아서 시도하고, 공유하자

○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설계, 즉 AI에게 더 길게 위임하기 위해 고민하고 훈련하자

○ 의도적으로 개발 방식을 '코드'보다는 '프롬프트'를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 건강한 의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나만의 커리어 패스를 찾아가보자

○ E2E 프로덕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엔지니어, FDE / AX 컨설턴트, UI/UX 디자이너, 교육자 등

●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곧 100x 기회임을 인지하고, 연락하자

📝 요약



🤔 Q&A 🙋



Q. 이전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스택 등 비교적 학습해야할 대상이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AI가 발전하며 무엇을 학습해야할 지 그 대상이 모호해진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프롬프트 중심 개발 +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설계를 위한 기술 훈련에 집중하길 추천드립니다. 

AI에게 시킬 일 발견, 더 명확히 요구사항 설명,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만들고, 적절한 환경/권한/도구 쥐어주는 등의 기술 훈련

그리고 건강한 의심과 호기심에 기반한 메타인지 높이기. 글쓰기, 다학제적 학습, 개인/팀/조직에 

변화 만들기, 인지심리학,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기술 등



Q. 백엔드 개발자(자바 4년)에서 AI 엔지니어로 전환했는데, SI 경력 특성상 아키텍처를 

제대로 설계해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AI 프로덕트는 고려할 변수가 훨씬 많은데 자원은 

한정적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코르카에서 AI 프로덕트의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고,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기술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어떻게 해야 이 코드베이스에서 AI에게 병렬로 일 시키는 게 더 잘 될까? 에 집중합니다. 

레이어별로 경계가 뚜렷하게 설계하고(병렬로 일할 때 conflict 안 나게), 암묵지를 명시지로 

다 적어놓고(예를 들어 DB 스키마에 comment 달아서 스키마만 봐도 AI가 구조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구현 패턴을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 한두개는 신중하게 직접 

작성하고, 린터와 자동화 테스트를 빡세게 만들고 등등.

강규영님의 훌륭한 글(AI 시대의 소스코드 품질)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iki.g15e.com/pages/Source%20code%20quality%20in%20the%20AI%20era

